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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완-리 꽃병의 튤립 
(Tulips in a Wan-Li Vase  c. 1619)

암브로시우스 보스케르트
 (Ambrosius Bosschaert the Elder 1573 - 1621)

(목판에 유채 31 cm x 23 cm개인 소장품)

그해 4월 말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을 때 마음은 온통 

튤립밭에 가 있었다. 튤립 재배로 유명한 네덜란드에

서 본격적인 개화 시즌은 3월부터 5월 초이다. 눈길 닿

는 곳까지 온갖 색깔의 튤립이 들판을 가득 덮고 있는 

그 장관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다. 

튤립 들판을 보려면 교외로 나가야 되는데 바쁜 일

정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. 속으로 애만 타다가 드디

어 암스테르담을 벗어날 찬스가 생겼다. 남쪽으로 36 

킬로미터쯤 떨어진 인근 도시 라이덴(Leiden)에 볼일

이 있었다. 가다 오다 시간이 되면 튤립 들판에 들려 

보리라 마음먹었다. 

네덜란드에서 튤립은 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상

품이다. 17세기에 터키에서 들여온 구근 화초 튤립은 

돈 많은 상류 사회에서 애호하는 꽃으로 거래되다가 

나중에는 그 희소가치로 인해 꽃을 피우는 구근이 투

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. 온 나라가 튤립에 미쳐 돌아

가다가 급기야는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금융 투기 사

고인‘튤립 열기’까지 벌어졌다. 몸값이 비싸진 튤립

을 거래하기 위해 카탈로그도 만들었는데 당대 최고

의 화가들이 동원되었다. 그 당시 목판에 템페라, 유채 

등으로 정교하게 그려진 튤립 그림들은 고객을 위한 

거래 팜플렛으로 사용되는 동시에, 활발한 무역과 금

융으로 급부상한 중산층 부유계급들의 집을 꾸미는 

장식품으로 팔려 나갔다.  

암브로시우스 보스케르트는 당시 튤립을 포함한 

꽃 그림의 유행을 주도한 화가였다. 부르는 것이 값이

었던 튤립을 역시 비싸게 팔리던 중국산 도자기 화병

과 함께 그렸다. 계절에 상관없이 꽃시장에서 거래되

던 다른 꽃들과 함께 가득 그리는 것이 보통이었는

데, 이 그림에는 특이하게 튤립 다섯 송이만 그려 넣

었다. 여기 등장한 줄무늬 튤립은 개량종으로 당시 가

장 비싸게 거래되었던‘셈페르 아우구스투스’종으로 

알려져 있다. 

그날 라이덴행 업무는 잘 끝났다. 하지만 튤립 벌판

에는 들려 보지 못했다. 고단한 몸으로 어둠 속에 돌

아 오면서 아쉬웠던 그 마음을 잊지 못한다. 암스테르

담에서 묵고 있던 집에 돌아오니 렘브란트 그림에 나

올 것만 같은 정감 어린 표정의 네덜란드 아가씨가 둥

근 유리 꽃병에 오렌지색 줄무늬 튤립을 가득 꽂아 놓

았다. 보스케르트의 이 튤립 그림을 볼 때면 항상 떠 

오르는 아련한 기억이다. 

《김동백》  


